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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외과 의사가 된 밀입국자           18-08-13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는 캘리포니아에서 뇌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알프레도  퀴이노네스 (Alfredo Quinones) 박사의 성공담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멕시코로부터 밀입국한 사람입니다. 그 가 칼렉시코 (Calexico) 부근의 담을 넘어 밀입국 했지만 곧 바로 국경 수비대에 검거되어 멕시코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되돌아서서 다시 밀입국을 했습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19세 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온 사촌과 함께 중부 캘리포니아의 큰 농장에서 체소를 가꾸고 추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도마도를 따는 일을 했는데 농장 일꾼 중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155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농장 노동자는 별로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멕시코의 한 가정에서 다섯 자녀의 맞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고장에서는 중산급 가정이었지만 멕시코가 페소화를 평가 절하하는 파동으로 인하여 퀴이네노스의 가정은 손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뒷 뜰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때 그는 미국으로 가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밀입국에 두번째만에 성공을 한 그는 농장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작업을 하는 농산물로 배를 채우면서 8000달러를 저축했습니다.  청바지 한벌을 일년 동안 입고 살았습니다. 단시일에 보통 사람들은 10년 걸려야 할 수가 있다는 큰 트랙터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직종에서도 일잘 하는 기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트랙터를 작동할 뿐만 아니라 웨만한 고장을 스스로 고쳤습니다.

수개월 후에 그 직장을 그만 두고 그는 철도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용접공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밤에는 초급대학에서 학업을 닦았습니다. 그는 줄곳 “A”만 받았습니다.  1991년에 그는 UC 버클리에 전학 입학을 했습니다.  수업료를 융자로 충당하기도 했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는 UC 버클리에서도 “A”학점만 받았습니다. 그를 돕던 한 교수가 퀴이네노스의 성적표를 보더니 그만 하면 하버드 의대에 진학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그는 미국인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에 지망하여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에 진학을 했고 머지 않아 사랑하는 미국 여성과 결혼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수한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지금 북가주 일대에서 뇌 수술을 잘하는 의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 여정을 살펴보면 성실과 정직이었습니다. 뇌 종량 제거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에게도 그는 정직하게 수술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말해줍니다. 헛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정직, 성실, 근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을 약속하는 미덕일 것입니다. 밀입국자로서 그는 미국에 오자마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금년에 50세가 된 퀴이네노스 박사는 스탁튼에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단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데 그는  1995년에 미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밀입국자로 서 뇌신경와과 전문의가 된 사람은 아마도 퀴이네노스 박사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동포 사회에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분들 중에서 또는 그외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끈기와 비상한 노력으로 이룩한 이와 비슷한 성공담이 있을 법 합니다.  저는 퀴이네노스 박사와 같은 성공의 주력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성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꿈을 갖고  강한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성실하게 전진해 나가면 역경의 신이 길을 비껴 줄 것입니다. 가도 가도 첩첩 산중이고 산너머 산이오 강건너 강인 것 처럼 일마다 꼬이는 분들은 산이나 강을 방해물로 보지 말고 단련시키는 도우미로 여기는 넓은 도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모르고 꾸준히 한발 한발씩 옮겨 가는 사람에게는 찬란한 장미동산이 머지 않아 앞에서 마중을 나올 것입니다.   끝  
